
늦가을의 정취가 아직 길거리에는 남아 있
는 초겨울. 10년 장기 근속자를 인터뷰는 
조금은 숙연해지기도 하고, 브랜드의 든든
함이 교차되는 그런 만남이다. 김주현 실
장도 살짝 긴장하기는 했지만 자연스럽게 
인터뷰에 응해주었다.

사진은 촬영 당시의 순간을 왜곡없이 그대
로 기록하는 것이다. 김실장은 웹진 공식 
질문인 “김주현에게 차앤박피부과란” 질
문을 받고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게 ‘바로 내 
삶의 사진첩’ 이었다고 한다. 권수가 10권
에 달하는 내 인생의 사진첩. 오래오래 간
직하고픈 사진첩 말이다. 10년지기로 그녀 
삶의 사진첩에 또 하나의 사진이 추가 될 
것이다. 모두를 기분 좋게 하는 그녀의 환
한 미소가 가득 담긴채 말이다. 

소심함을 넘어 자신감을 탑재하다  
여의도 차앤박피부과는 그녀에게 첫 직장이다. 

전공을 살려 피부관리사로 코스메틱실의 신입 직

원으로 시작했다. 처방에 따라 주어진 업무를 하

나 둘 해결해 나가고, 하루 마감과 동시에 깔끔하

게 마무리되는 일이었다. 십년이 지난 지금은 메

디컬코디네이터(이하 MC)로서의 업무와 동시에 

코스메틱 총괄실장을 겸하고 있다. 

“입사하고 3-4년쯤 지났을 때 내 인생에는 많은 

전환점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업무적으로는  

MC로의 포지션을 바꾸는 일도 포함되었습니다. 

수줍음도 많고 나서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았지만 

그런 성향을 조금은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

었어요.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주변의 권유와 지

차앤박피부과는 
내 삶의 사진첩 
여의도차앤박피부과 김주현 실장



지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피부관리 업무가 고객과의 호흡이 중

요했다면 MC는 종합선물세트와 같은 업무량이 기다리고 있었다. 

고객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갈 때까지 그의 동선과 상황을 파악

하고 있어야 하는 능동적인 감정노동이  수반되어야 했던 것이다. 

실천을 통해 변화를 이루다
여의도 차앤박피부과는 직원들이 유연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

는 환경이었지만 막상 경험한 MC 업무는 예상치 못한 난관이 있

었던 것. 결국 스스로 변할 수밖에 없었다. 고객의 동선을 파악하

면서 용기를 내어 먼저 고객에게 다가가 불편한 사항을 점검하

고, 살피게 되었다. 그렇게 고객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가다 보

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고객에게는 신

뢰를 줄 수 있었다. 이는 일상에서도 변화를 가져 왔다. 

“첫 상담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긴장

했어요. 하지만 고객님의 고민에 대해 공감하고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설명해 드리면서 고객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

작했죠.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면서 나의 긴장감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거듭나더라고요.” 

고객님의 기억 속에 머물다
상담업무를 함께 진행하면서 그리고 코스메틱을 총괄하는 실장

으로서 다양한 고객을 접하지만 무엇보다 신입시절 ‘김주현’을 잊

지 않고 기억해 준 고객이 가장 생각난다. 연세가 있는 단골 고객

이었는데 좀 뜸하다 못해 거의 오지 않았다. 그런데 그 고객을 모

시고 다녔던 자녀가 김주현 실장에게 관리를 받고 싶어 했고, 어

머니의 안부를 묻자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해 통화까지 하게 

된 것이다.

“목소리를 기억해주시고, 안부도 나누면서 가슴 가득 감동이 밀

려왔어요. 자녀분에게 저를 꼭 지목해 치료 받으라고 했다는 말씀

을 들으니 참 기뻤습니다. 이 신뢰의 기본은 차앤박피부과라는 브

랜드이겠지만 어느 한 부분 제 역할이 도움이 되었구나라는 생각

에 그렇죠. ‘김주현’을 기억해준 고객으로 제게는 너무 소중한 분

입니다.” 

전천후 답변러를 꿈꾸다
“예전의 추억을 떠올리거나 과거의 나를 만날 수 있는 게 바로 사

진첩이잖아요. 지금은 휴대폰 속 카메라롤에 남아 있는데 간직하

고 싶은 것만 간직하죠. 지우고 싶은 건 지우고. 차앤박피부과는 

제게 지울 필요가 없는 소중한 사진첩입니다. 20대의 서툰 나, 열

정의 30대,  그 기간동안 동고동락 했던 직원들 그리고 지금을 담

고 있지요.” 

여러가지 도전을 하는 중에도 그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이

들은 역시 선배들이었다. 접해보지 못했던 컴플레인의 압박 속에

서 경험자들의 유연함은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컴플레

인의 신세계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되 스마일을 유지하는 것 또한 

그녀가 후배들에게 보여 줄 있는 사진첩의 한 모습이다. 

최근 그녀는  수납업무를 배우고 있다. 고객들에게 전천후 답변러

이고 싶은 이유에서다. 어느새 도전의 아이콘이 된 그녀. 소심함

을 넘어 에너자이저가 되어가는 모습이 우리 브랜드의 현주소다. 

그녀의 열정과 도전에 박수를 보낸다.


